
이란, 서방제재 더이상 허용 안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경제타격 극복 주장 … 실제는 원유수출 반토막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12월22일(현지시간) “이란은 적들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적들

은 이란 경제가 망가질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현재 핵 개발 의혹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의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예로 들어 “EU는

원유 대금을 이체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제재에 따른 원유판매 감소 사실을 전하고 “극심한 압력이

일부 이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다”며 “이란 경제가 타격을 극복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기계획을 마련했다”며 비원유 수출을 늘리는 등 정부가 서구권 제재의

악영향을 극복할 방안을 생각해냈다고 밝혔다.

또 “적들이 경제 조치로 더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발언은 서구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이란을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사실 원유 수출의존도가 높은 이란 경제는 7월 EU의 원유 금수조치가 시작되면서 유럽권 국가의 원유 수입

이 중단되고 아시아권으로의 수출도 10-30% 감소하면서 타격을 받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로 11월 이란산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130만배럴로 2011년 230만배럴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아울러 9월 말에는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며 항의시위까지 발생하는 등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24>


